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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거게임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다양한 디스토피아 영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수잔 콜린스의 헝거게임 시리즈가 가장 인

기를 끌었다. 디스토피아 이야기는 확실히 인기가 있지만, 소설 속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디스토피아를 볼 수 있다. 

 

1. ‘캐피톨’ vs ‘디스트릭트’ 

 

헝거게임에서는 ‘캐피톨’과 ‘디스트릭트’가 등장한다. 캐피톨은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

하고 모든 것이 디스트릭트의 것을 능가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디스트릭트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소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들

은 사치의 공간이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수도와 지방의 

이분법은 존재한다. 남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 자유로운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 서

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불이 켜져 있는 반면 북한은 암흑의 ‘바다’ 한가운데서 오직 

수도 평양만 밝게 빛난다.  

 

2. 고급 식사 vs 찌꺼기를 얻기 위한 분투 

 

헝거게임 속의 캣니스는 12구역(디스트릭트)에서는 본적도 없는 캐피톨의 음식에 놀란다. 

이는 소련 체제에서도 볼 수 있었다. 스테이크, 랍스터, 캐비어는 당의 엘리트들에게 비

밀리에 전달되었고, 서민들은 저품질의 빈약한 식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소련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 한들 미국의 식료품 가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더 현대적인 예로 베네수엘라도 들 수 있다. 2017년에 베네수엘라의 성인은 식량 부족 

때문에 체중이 25파운드 감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의 지지자들은 식량이 담긴 “단결의 가방”을 받으며 생활하고 대통령 마두로는 아내

와 함께 타락한 파티를 즐기고 있다. 

 

3. 마차 vs 인간의 걸음 

 

헝거게임으로 돌아와서, ‘캐피톨’의 경우, 고급스러운 운송수단을 활용하지만 12구역에서

는 차를 타보기는 어렵고 주로 걸어다닌다. 소련과 동독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에게 

자동차는 너무 귀중했던 것으로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반면 군대는 

탱크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 지도자는 장갑 리무진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현대 쿠바에서도 

볼 수 있다.  

 

4. 인간으로서의 대우 vs 톱니바퀴로서의 대우 

 

헝거게임에서, 모든 구역에 지정된 전문 분야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헝거게임의 조

공인(tribute)이나 코치(또는 평화 유지군에 가입)가 아니라면 구역을 떠나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마오쩌둥 치하 중국이나 북한, 베네수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경제가 계속 붕괴됨에 따라 의료인, 변호사, 교수였던 여성

들조차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본인의 몸을 판매하기에 이른다. 이 사람들이 공부하

고 훈련했던 것은 굶주림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5. 표현의 자유 vs 반대 억압 

 

영화 헝거게임 속에서 ‘캐피톨’이 12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본질은 실패한 반란 시

도에 대한 처벌과 이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반대를 억제하는 것이다. 소련과 동독에

는 비록 헝거게임은 없을지언정 강제 노동 수용소와 비밀 경찰이 존재했다. 또한 우크라

이나의 ‘홀로도모르’처럼 불충을 처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백만을 굶주리게 한 사건

도 있었다. 현재까지도 베네수엘라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이 투옥되거나 살해되고 

북한에서도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을 가두는 수용소가 있다.  



 

대리 스릴 VS 진짜 독재 국가 

 

어떠한 정부도, 사회도 완벽하지는 않다. 가장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조차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이 모두 사회주의 체제 하에만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이렇

게 한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며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두었던 실제 영웅과 헝거게임의 여주인공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정부의 억압하

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기억해야 한다.  

 

 

 

번역: 김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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